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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6일 오후 서울 서울 종로구 수송동 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338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일본 정부의 사죄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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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박민기 수습기자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6일 정기 수요집회에서 제2회 길원옥 평

화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정대협은 이날 낮 12시 서울 중구 중학동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1338차 정기 수요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서는 제2회 길원옥여성평화상 시상식도 진행됐다. 길원옥여성평화상은 지난해 5월17일 제정됐다. 제1회 이화기

독여성평화상을 수상한 길원옥 할머니의 상금 100만원이 바탕이 됐다.

 이번 수상자로 선정된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는 2001년부터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인권회복과 재발방지를 위한 활동

에 주력해왔다. 반성매매운동 단체 연합인 한소리회 사무국장과 성매매 피해자 자활지원 단체인 다시함께센터 소장을 역임하

기도 했다.

 조 대표는 "너무 값지고 명예로운 상을 받아 기쁘지만 그만큼 책임감이 무겁다"라며 "앞으로도 길원옥 할머니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강성현 성공회대 교수의 강연도 열렸다. 강 교수는 사진과 자료로 위안부 이야기를 다룬 기록집 '끌려가다,

버려지다, 우리 앞에 서다'를 집필자 중 한 명이다. 

 강 교수는 "과거 일어났던 위안부 문제는 현재도 끝나지 않고 있고 이대로 두면 우리의 미래가 된다"라며 "진실 규명이 될 때

까지 소녀상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수요시위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대협은 성명서를 통해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 회복을 위해 전 세계에 일본의 전쟁 범죄를 공식화 해

야 한다"라며 "성폭력이 반드시 처벌해야 할 범죄로 인정되고 다시는 이런 전쟁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일본군 성노



예제 문제는 정의롭게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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